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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2023. 9. 22.(금) 담당 도건 (010-9686-6068)

김영숙, 진교훈 지지선언… 강서구청장 야권후보 단일화
안전하고 행복한 강서를 위한 정책연대… “강서메디컬-아이맘택시 공약 수용”

‘엄마구청장’ 김영숙 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22일 오후 2시 정책협약식을 통해 
‘안전·안심·민생구청장’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. 
민주당과 민생당 간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것이다.

김 후보는 “이번 선거가 강서구민과 정책은 실종된 채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
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”고 말하고, “강서구 발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
을 진 후보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
다”며 두 가지 정책연대 사항을 밝혔다.

첫 번째는 ‘다시 메디컬 강서’ 프로젝트의 진행이다. 해당 공약은 의료특구 강서구
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의료명품도시 강서로 거듭나 더욱 행복하고 살
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.

두 번째는 ‘아이맘 택시’ 도입이다. 2020년 은평구에서 처음 도입된 아이맘 택시
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 서비스다. 아이 
키우기 좋은 도시, 엄마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
겠다는 공약이다.

김 후보는 정책연대식에서 “사법부의 판단이 무시된 채 초고속으로 사면된 김태우 
전 구청장이 다시 당선된다면 강서구는 불명예 지자체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
것”이라며 “윤석열 정부의 독단도 심판돼야 한다”고 밝히고, “저의 어렵고 힘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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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심이 그 승리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”며 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.

진 후보는 “김 후보와 특권, 반칙 세력을 물리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
해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”며 김 후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, “김 후보가 제안한 
정책들은 제가 추구하는 안전, 안심, 민생 중심 구정과 일치한다”며 “강서 메디컬 
프로젝트와 아이맘 택시사업은 진교훈의 공약으로 실현될 것”이라고 화답했다.

진 후보는 또 “구청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△여성, 아이, 어르신이 안
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 △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‧재건축을 신속 추진해서 주거환
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강서 △김포공항 혁신개발, 공항동·방화동 미래항공전략
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국제적인 경제관문도시 강서로 만들겠다”고 다짐했다.

진 후보는 “강서구민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으로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”며 
“누가 반칙 없이, 사심 없이 구민들을 위해 헌신, 봉사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후
보인가 묻고 있다”고 말하고, “33년의 다양한 종합 행정 경험과 검증된 깨끗한 후
보인 저를 선택해주시리라 확신한다”며 강서구민의 지지를 호소했다. /끝

※ 사진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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